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돋아난 녹색 빛 

의 새싹들을 오랜만에 보니 기분마저 상쾌합니다. 간간히 불어대는 찬바람에 다시 

몸이 움추러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따스한 

햇살에 우리의 마음도 따스해집니다씨 8:6). 이와 같은 봄의 정취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의 말씀(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사 53:12)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시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력교구별로 진행 중에 

있으니 주력교구가 아니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5:39)를 만나는 교육훈련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 

도들의 적극적인참석을바랍니다. 

Oß수 그리스도는 AJI 언약 ! 
오늘， 2010년 제2착 성찬식(I~5부椰U) 

오늘 1~5부예배 시에 제2차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장융밟뀔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 

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1. 

메시아의 죽을@ 

명행되는사건들 
(진행되는 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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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 

누가는이 최초의 성찬식 

에 대해상세히 기록하였 

으며성찬후에기훗유다 

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라 니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지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뺨11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녹 22:21~2잉. 이 말씀에 놀 

란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였다(녹 22:23).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 

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기록했을 뿐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 

이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훗 유다의 배신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제 

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였다(요 

13:10~끄，18~21) . 또한 이 말씀을 히실 때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도요한은기록하였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켓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셨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탬 대해 

사도 요한은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심문을 당했다고 밝혔다(요 

18:12~14， 19~20， 24).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시장들과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녹 22:52~53)， 다음 날에 예 

수님이 공회에서 심문을 당했다고 기록하였다{녹 22:66). 공회에서의 

사건에 대해 마가는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치되는 것이 없는 거짓 증언이었음을 기록하였다(막 14:56). 예수님 

의 십자가형이 결정된 후에 로마군인틀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채찍질하 

였다. 이와 같은 희롱과 채찍질에 대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하 

였다{요 19:1~3，16).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는 것을 언 

급하지 않았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하였다(녹 

23:33). 

이와 같이 메시아의 죽음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대속이 변 

하지 않는다. 단지 시복음서의 기지들이 보는관점의 차이일뿐이기 때 

문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병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그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길을 포기한 자가 었다. 그는 가 

훗 유다이다. 예수님은 가훗 유다의 배신을 무척 안타까워하셨다(녹 

22:15,21 ; 요 13:21).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서 십자째l 못 박혀 죽으시지 없t는가! 그러나 십자 

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속았다(요 13:2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훗 유다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자 

존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드 

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야할 길，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이다. 가훗 유디를 속인 사탄 

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지 모르지만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 

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엄아 영광을 받으셨도다!'(요 13:31).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 

고 가셨고 그것이 승리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 

기를 지고 가자. 당장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보혈의 공로 힘입 

어 교만한맘을버리네 아멘.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f) 20 1 0년 3월 7일 주간중현 저1 1088호 

THEPRAYER OF JABEZ 

(9)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named himlabez saying, 
“Because 1 bore him with pain." (JO)Now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saying,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and enlarge my border,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fromharm that it may not pain me!" 

And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1 Chronicles4:9-10) 

V\/ ho was Jabez? His name is mentioned under the 
genealogical record of Judah, one of the twelve tribes , 

which clearly indicates that he was of the tribe of Judah . Not 

many people pay attention to these verses because of their 

location within a long line of other names. So, Jabez .is very 

easy to miss because there is no mention of him anywhere 

else in the Scriptures . AII we know about him is found in 

today’s two verses, which begin by telling us that he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that his name means 

pain/sorrow,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 

and his mother named him Jabez saying, 'Because 1 bore him 

with pain"'(1 Chr. 4:9) . We do not know why he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but we do know that his mother 

gave him this name because she must have had a very difficult 

delivery. AII women experience labor pains in childbirth , so her 

pain had to be above and beyond the norm . Regardless of his 

terrible name, he was a praying man, " Now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 (1 Chr. 4:1 이. Prayer is powerfu l. Look at 

Jesus' life , "In the days of His flesh , He offered up both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ying and tears to the One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piety" (Heb . 5:7) . Do you pray like that? Jesus prayed . 

“ Father, 1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1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because of the peopl~ standing around 1 

said it ,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Jn . 

11 :41 ~42) . Right after this prayer, Lazarus rose from the dead. 

Jesus also taught His disciples that certain demons cannot 
come out of people except by prayer, “ This kind cannot come 

out by anything but prayer"(Mk. 9:29) . Prayer is a necessary 

and valuable communication tool that all Christ ians need to 
utilize . The key is trusting God through prayer. Let’s look at the ‘ 

prayer of Jabez. 

Jabez prayed , “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and 

enlarge my border" (1 Chr. 4: 1 이. He wanted God to extend his 

border. He was weak and many enemies had come against 

Israel, resulting in the loss of land. Jabez request to God was 

both defensive and offensive. Remember God's promise in His 

commission to Joshua, "Now [t came about after the dead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at the LORD spoke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saying,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1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 Have 1 not commanded you? Be stron 

wanted God’s blessing. Like Jabez, we need to never give up 

or lose faith. James 1 :12 says ,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Li ke Jabez, we need to pray with faith . 

Jabez prayed, “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1 Chr. 

4 : 1 이. Jabez asked for God’s power. He didn’t want to rely on 

the power of his own hands; he wanted to rely on the power 

of God 's hand . He depended on . God . God ’s hand is all 

powerf비，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 and said , ‘ Lord , if You are willing , You can make me 

clean. ’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 1 am willing ; be cleansed .’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Mt. 8:2 ~ 3) . Do you believe it? Do you see how 

much power is in the hand of God? Much prayer brings much 

power, and little prayer brings little power. This church has all 

kinds of meetings all the time, and in eath meeting we need 

God's power, wh ich means we need to pray! 

Jabez prayed, “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1 Chr. 4:10) . Jabezasked God for peace . 
God gives peace, "These things 1 have spoken to you ,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 

but take courage; 1 have overcome the world"(Jn . 16:33). No 

matter where we live on this earth we are going to face 

difficulties and problems , but if we pray, God will give us 

peace . Jesus reassured His disciples by saying , " Peace be 

with you"(Jn . 20 : 19~21). Jabez expressed a petition that God 
would keep him from evi l.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pray.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 but deliver us from 
evil " (Mt. 6:13). 

My dear friend , God promises us. “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Mt. 7 : 7~8). God 

promises that He will hear and respond to the prayers of His 

people. Oh, He may not always give us what we ask for, when 

we ask for it, in exactly the way that we asked, but He is the 

source of every good and perfect gift. Therefore, we can trust 

Him to answer our prayers by providing what He knows best 

that we need in harmony with His will , just as He did with the 

prayer of Jabez. Jabez prayed a true and earnest prayer. The 

Bible tells us that something remarkable and supernatural 

happened that would fill Jabèz with hope, certainty and joy, 

’‘ And God granted him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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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9--10) 갱성판욕샤 

0 1: 베스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열두 지파 중 빡인 유다의 계보 
「 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그가유다지파사람임을분명히 말해 

줍니다. 사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 

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야베스에 대해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성경 본문 두 절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했으며， 그의 이름이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 

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 

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대상 4:9). 

우리는 왜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 아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심한 산고를 겪었고 그 때문에 그 

의 이름을 야베스’ 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출산 

을 할 때 산고를 겪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보다 훨씬 극심한 산고를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슬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대상 4:1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7). 여러분도 이렇 

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파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씀 히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1:41~42).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자 기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지들에게 어떤 마귀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9).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필수적이고 귀중한 하나 

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열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 

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며봅시다. 

나의 지역을넓히시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 

시고~' (:대상 4:1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했습니 

다. 그는 약했고 많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 

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 

시면서 하신 약속을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모세가죽은후에 여호 

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 

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1~9).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결코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12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 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베스처럼 우리도 믿음 

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손으로나를도우사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새’(대상 4:10).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 

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 

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2~3). 이 사실을믿 

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낳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많은모임이 있습니다. 각모임마다하나님의 능력이 펼요합나다. 이것 

은 곧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 

서"(대상 4:10). 야베스는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을 누리게 하려 합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 

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우리가 이 땅 어디에서 살든지 어려웅과 문제 
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 

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을을 안심시키셨습 

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21). 야베스는 하나님께 악 

으로부터 자신을지켜달라고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제자들에게 이렇게 기 

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용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3). 

사랑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 

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회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히는 때에， 정확히 우리가요구히는 방식 

으로 주신다는 뭇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옹전하신 선물 

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뭇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을 그 분이 아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 

입나다. 야베스는 온 미음과 열정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게 

소망과 확신， 기쁨을 안겨준 놀랍고 불7~사의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 줍니 

다. ‘하나님이 그가구히는것을허락하셨더라~， (대상 4:10). 아멘. 닝 



*EF센자들에게 길l문썼습니다 

성지기훈련은 I l 이다 

성지기훈련은 |하냐님의 선산갑주를 입는 시간 |이다 .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박연경(대학부) 

왜냐하면 

정지기훈련은 |은혀|의 시간 |이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은혜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딱딱하게 굳었던 나의 마음에 부드러운 물결처럼 

다가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믿벤기(목사， 어|바다부) - -성지기운련은 뺀王고이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민(고등부) 

성지기운련은 |추님의 인도하십 | 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띨 

수 있기에 . 김소울(성도， 3교구) -
성지기운련은 |내가 범죄자 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 |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정 

죄하고， 지금도 중보기도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죠F이기 때문이다. (무명) 

센|기훈련은 뱉포캔이다 한|기훈련은 많힘이다 
왜냐하면 메마른 심령에 영양을 보충하는 잔치 

니까! 박진숙(집사， 18교구) 

왜냐하면 열정(enthu성asm)은 그리스어로 내 속 

에 있는 그리스도이므로. 최gF숙(집시， 17교구) -
성치기분련은 |산산초각 질그릇 | 이다. 성지기훈련은 | 죄고의 조l 수성잔 |이다. 
왜냐하면 깨지지 않으려던 질그릇이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 

고 죄를 깨닫게 되며 내 요빼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 

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김 걸(대학부)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풍성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여주기 때문이다. 최용현(고등부) 

성지기훈련은 |은혜의 마당 |이다 . 
왜댐}면 말씀과 효}양으로 맘껏 은혜를 받고 있 1 

으니 밀F이다. (무명) -
성지기훈련은 |내 영온의 보약 |이다 .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과의 관 

계가 회복되고 튼튼해지는 시죠L이기 때문이다. 이선화 

(집사， 3교구) -

-
정지기훈련은 펌펠이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홍정호(집사， 24교구) -

성지기훈련은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추님의 사랑의 잔치 | 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로운 장이기 때문이다. 

(무명) -

-



오l 내 영혼D/ 주닝을 찬양합니다l 

그 옛날 주7t 걸으신 77룩한 길 따라 냐 오늘 다시 걸으며주모습그렸네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닝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밥니다 

”췄친꺼}훨펀촬섬~~i활캠:원뺏f 
Q. 어떤 은책p~ 있어나요? 

A. 매순간 여|수님을 배보H하는 죄안된 나를 우|하여 
십자가 우|에서 피흘리신 에수 그리스도. 조|인인 나 

를 위해 중보하심이 삶이셨던 여|수 그리스도. 그 

한없는 사링뻐| 감사드립니다! 정미선(청년1부) 

A. 경건의 모%딴f 갖추고 있는 외식자의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알 [매， 주넘은 

오늘도 쉽 없이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시고， 우리 

를 위한 기도를 중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넘 나라가 임하는 시간까지 중 

보기도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따랴가는 자가 되길 원압니다. 

정 111자(집At， 20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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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지기훈련에 어떤 기대톨 하고 오셨나요? 

A. 집이 교호| 근저여셔 금요찬양집호|에 나오다가 첫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도 원~H 일하는 날인데 오늘 청지기훈련을 한q고 직짙뻐| 말하고 휴가를 내서 

참석하였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번에도 주넘을 꼭 만나;고 싶었다. 

루야(룡훌，외선부) 

A. 비록 고30 1지만 아직 방익/0 1 라서 정지기훈련에 나오는데 

없었다. 정지기푼련에 나오면서 주님이 나에계 어떤 말씀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옹봐 . 겁지‘링(고퉁부) 

A.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닝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믿 

음이 더욱 갚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이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진짜 정지기가 

되고 싶은 기대를 하고 나옹~L 임훈균(집사， 17교구) 

시누이와 시이주버닝， 조카 등 모두 8명이 함께 청지기훈련을 받9A봐고 한다 참으 

로 은혀{롭고 다복한 집오101 라는 생ζtol 들었다. 에배에서 받은 은혜가 나으18배는 

되는것같았다. 

4.157뼈 된 자녀와염께! 백영화집샤(5교구) 

“오늘 정지기푼련 받는다고 김밥도 싸옹IOJ요， 오랜만에 소풍나온 듯 너무나 기보던걸 

요j’ 남편과 함께 15개월 된 자녀 하진。|와 영。범실에서 화면을 보며 여|배를 드렸다 

고 했다. “에배 중에 우는 아아들도 있고 시끄럽긴 해요. 그래도 찬%쁘리고 말씀듣는 

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진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 말씀을 읽을 순^1-를 

농지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말씀 읽는 소己|를 들으면셔 더 은혜가 되었어요. 비록 화 

면을 통해 분주한 가완~I 여|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갑^I했습니다j’ 

1. 나이 지긋안 7없때 조태란 권샤(12교귀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말씀도 크게 읽으시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불러 은혜를 주셨 

던 분이다. 청지기훈련의 절보101 지난 다음부터는 다리가 아프신지 주먹으로 허벅지 

를 내려치시기도 하고， 발바닥을 지긋이 밟아 아픈 고통을 푹 참고 있으신 듯했다. 

“충현 교호| 아주 오래 다녔지. 정지기운련은 빼놓지 않판~I , 듣고 나면 금방 까먹어. 

오늘말씀정말좋던데? 아이구， 집에 가서 다시 안번복습해야겠다?며 종종걸음으 

로 본당을 빠져나가셨다 몸이 많이 안좋아 MRI 촬영까지 하섰다는 권샤넘 ， 에수 사 

랑의 열정만은 20대 못지않은분이셨다. 

1=커판?훈판필펠흙i ;판뚫E 

5. 추차오빼 룡사자， 이유성 집사(10교구) 

에배드러기 한 시간 전부터 주치안내를 했다는 。|유성 집사넘에거| “몽시하시는 분들 

도 에배드러셰요?" 라는 다소 무식안 질문을 던지자 “동문 밑에 차로t부에서 주치안내 

위완들만 따로화면을 통해 에배드려요j’ 라고 당당하계 대듭tô~셨다. 우|임목사님의 마 

지막 기도내용과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인 죄인의 회개기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 

았다고 한다. 주지안내로 남들보다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늦게까지 주위와 싸우는 

집샤님의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다. 

2. 영아부 신입반 교사인 김경숙 집샤(15궁귀 

직장 끝나고 집에 들렀다 오느라고 처음부터 여|배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아쉬워하신 

분이다. 그래도 말씀의 은혜는 있었다고 한다. “늘 기도에 걸로탤이 도|었던 안 사람 

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 분을 위해 더 중보해야겠어요 라며 선뜻 남탈11계 말δ~71 

임든 고백을 해주셨다. 대학생 딸의 손을 붙잡고 행복왜하던 집사님은 “우리의 모습 

속어|셔 에수님의 샤로tol 드러나도록 더 호|개하머 나아가겠다”는 q~띨 보여주시며 

작별 인사를 건냈다. 

3. 온 가족융 대동하고 나요신 유정명 집사(2교구) 

“시댁식구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유정명 집사넘은 시부모님과 남펀， 중국어|셔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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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챙치 11훈련 여/배흘 드리는 본당은 그 
어느때보다 ‘맑음’ o(었다 구릉 한 섣 없 

고 얀1H 1j 힌 여I배당 1 1-운데에서 추{J.fi흘 

했다. 그리스도 혜수의 행빗。 l 충현으l 성 
도들의 영혼을 뜨겁꺼l 비추여 추었다. 하 
나닝으l 큰 사랑을 느TLI 수 있었타-

(박성호 사진1/사) 

1=챔첸콸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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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불러 회개시커려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녹 

5:32)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불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영흔을 건지는 열심 

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릉하여지는데에 나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사역 여섯째 날，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기도로 준비한 뒤 인근에 있는 종 

합병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병원 문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줄 한 개만이 쳐 

있을 뿐인데 못 들어가면 어쩌나 싶어 두려움이 앞섰다. 

집사님과 문 밖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한 마음과 거 

룩한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들어갔다. 병원 환경은 열악했다.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며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밍겠노라고 하며 ‘아벤’으로 

답하였다.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두 손을 목 잡고 주님 

께 간절히 구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밍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분 

료때1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 

니할까 염려하지 않고 영혼을 수확하는 신령한 농부가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임을 마왕11 새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우병희(집사， 2교구)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아무 보잘것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믿음 없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날 

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 팀원 모두 각자에게 주어 

진 달란트 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협력과 사랑으로 뭉쳐서 한 가정 한 가 

정 방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더듬더듬 말을 시 

작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되풀이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선교지 땅을 주님이 만드셨고， 그 요k거l 많은 영흔을 지으셨으나 

그 영흔들은 주님을 몰랐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나 

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 내 민족 내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 

했음이 너무 부끄럽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읍까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출발t11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3월 11 일(목) - 3월 1 9일(금) 

팀장 

최경하 

박순목(집사， 19교구) 

주간충현 

주님께서 일하신 또 다른 기적 

· ‘저는 쉐레메예브 블라지미르압니다: 1975년쟁압니다 12년간 

으로 고쟁하였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2번이냐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 

니다. 저의 어머니는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며 흥생F 저를 뷰해 기도해 주셨 

고， 향상 기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남께서 저를，샤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 

니다. 저l자 두번째 치료센터에서 냐왔을 때에도 저는 도무지 저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마의탤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마약에 침해 

을 건널 때， 차가 저를 치었습니다. 엠블란스가 왔고， 의사들은 저를 죽었다 

고 판단하고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그 곳에 있는 탁자 외에 저를 뉘였 

다.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몸은 이미 쇠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의 

안에 철이 있다는 것을 느낄r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다리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λl체였던 것압니다 저l가 깨어났을 때 저는 저의 적 

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샤랑하신단 

다. 1" 저는 71도하71 시작했고 조금 열려진 압으로 소리치71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푸른색으로 변한 저의 몸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조금씩 저l 빛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샤람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서 저를 중환 

-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하냐님께서 살아계삽을 압니다. 제가 어머니의 목 

소리를 들은 프 시각 어머니는 저를 뷰해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영 
광을， 지금 저는 완전히 마의똥독과 죄에서 자유로둬졌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럴l루야 I 하나님은 살아져/삽니다 ” 

0] 형제늪 회개 후 저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도네츠크， 주(州)에서 

전도사로 섭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닐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에서 이런 기적들을 볼 기회를 허박 

i’하셨습니다. 물론;제가 사람틀에게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서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 

광과 찬양이 세세토록 무궁하기를 원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교 

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며 우크라 

이나전역에복음을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 

니다. 저는 
실것을말입니다. 

믿습니다. 

빛으로챔워주용소셔 

땅익숙한어둠어|셔 

빛올 모르고 실악 온 나무들 

부는 날애도 한자리에 셔셔 잠자고 

다 이루시고 높은 관l 겨}신 이역 

배신하고무너져 

살고자 죽은 자들 죽고자 산 지들 

끼p1 듣계 학소셔 

보계학소셔 

술렁겨리는져소리 

져음부터 흘러온 강물의 귀엣말 

t뻐l 휠U 한길훈n 핀꽃 

뽀얀먼지둘러쓰고셔 

수줍어노렇R 

휠짝 열어 묘며계 학소셔 을!ú꺼l 야소셔 

허릭학신 긍흘이 바다같101 넉넉히역 

샤링이얼미냐뜨겨운지 

그 음성 얼마냐 향기로운지 

비울수록 쌓이는 71슴 깊은 판11 

빛으로쳐돼주옵소셔 

떠냐지마옵소셔 

저1 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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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찬양첩피 흥청단 l 얘기혹 

온 성도가 복옴요를 확압하는 금요잔양집회애 ‘금요잔양집회 풍장단l 이 었다 . 

특히 성금요입 륙뱀잔양 ‘영윈안 삼’ 을 준비하는 단윈들 줌얘는 놓랍게도 고등악생들이 많다. 

그들외 보습융 이곳애서 훌 수 있는 이유는 뭘까 ? 그들이 고백하는 소리얘 퀴 기율여 보자. 

fj 중장 연습을 준비하변서 정말 많이 번와된 접은 매일 성경 말씀을 얽고 기도하는데 

더욱 더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매번 연습말 때마다 서로 각자 기도하 

연서 영적으로 단단해졌고， 산양 연습을 알 때마다 ‘영원만 삶’ 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아고 선국을 소망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암과 기쁨으로 잔양을 부르게 해 

주신 주님께 아주 많이 감사밥니다! 죄예은 (고" 앙토) 

껴 ‘영원안 삶 을 연습아연서 주님께 매일 갑사기도 드리고 냐를 위아여 죽으신 추님께 

. 산양으로 영팡 돌리는 것이 기뿔니다 매추 금요산앙집외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저렴 생각하며 간절얀 마음으로 잔양하게 배달라고 기도 드리는데 그련 마음을 

추신 주님께 감사앙니다. 이소연( .ilJ , 양토 ) 

J경 악교생왈과 일상생왈에 치여 당연이 알 수 없을 거란 생각과는 달리 주님께선 모든 

결 해결해 주섰습니다 . 중장 연습을 하며 갖는 기도 시간파 추님을 산양하는 시사:간간 

말씀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 주님께서 말씀 하냐 아냐와 산양으로 인하 

여 이 작은 냐를 ， 많이 부족하고 여린 나를 만져주셔서 정말 기쨌습니다 . 고수연(고 

2 , 알토) 

fj 증상단에 늦게 압류쨌지만 매일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산양아는 게 이령게 즐겁 

j건 아우련 능력 없이 임으로만 산양하고 세상 죄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련 제가 기 

도 제목도 냐누고 말씀도 냐누연서 고민 , 근심 , 무거운 집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 

님께 산양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명생에 안 번 있을까 말까 안 일입니다 . 웅상 

을 암께 하지 못쨌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입으로만 주님께 영팡 돌린다고 

쨌을지도 모릅니다 . 중상탄을 암께 아면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케 다잡을 수 있 

었습니다. 앙얘윈(고 1 ， 소프라노 j 

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우빈(고1 ， 터|녀) 

껴 음성 박자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금요산앙집외 증상탄으로 설 수 있겠느냐는 제의 

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설 자걱이 없다고 생각되어 고민을 많이 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교만임을 깨닫고 중장단에 삼여아면서 크고 작은 일에 추님의 인도하심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웅￥ f고J ， 빼이스) 

J건 웅장단에 들어와 접말 산양에 대안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풍 

상단에 들어오기 선엔 그냥 영팡스려운 산양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연 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 정말 잔앙 드렬 때 우리가 먼저 은혀|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안다는 결 깨달았습니다. 이징인(고J ， 테너)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 (2.11-4.J) 를 지내고 있다. 사순절의 절정은 성금요일 

β ‘녀무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있을까 ?’ 랴는 걱정을 쨌습니다 .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4.2 )이다. 그날 이들과 암께 온 성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열린 영윈안 삶올 바라보게 

죄를 위해 죽으려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연서 많은 은어|를 주섰고， 설명 가사 될 것이다. 온 성도가 산양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십올 기념알 그 날올 기대하며 ， 우리 

를 못 외우고 음성이 틀린다 해도 요이려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단운안 중 도 급요산앙집외에 욕 나와서 준비아자. 

상단으로서 드리는 산양이 아니라 추님께서 올로 영팡 받으시기 위안 잔양임을 밍 

<J 새가족을흰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수요협결공무 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시ζL을 통해 211 임순자 장년2부 박희축(2이 

복음의 참된 의미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212 심지은 20 대학부 심재천(2이 

호 · 옳 · 암 · 옴에 나타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민권 목사 

예수그리스도 
213 이미경 6 청년 1부 

소선지서의 첫 단추를 여는 호 유 · 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214 김세라 15 대학부 유지절(22) 

세아를 비롯하여 요옐， 아모스， 오 언제나 어렵게만 느껴지고， 깨닫지 못했던 유다서와 요한계시 215 조영화 25 장년 1부 김석제 (1 4) 

바다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 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216 차소연 8 중드C그-닙r 이앙호(1 1 ) 
님의 심판， 남은 자， 주의 날， 예수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요효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217 조지은 2 청년 1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 1:3) 
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므로 각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 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주 

218 박광인 2 장년 1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각 장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오늘 나에게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 219 이 항 2 정년2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진절 목사 니다. 이순식 목사 220 박건희 2 ~‘，드c등i 。ι-님「 

221 박준희 2 ~~ 。드 1 !f. 

을 • 미 • 나· 압에 나타난예수 그리스도 교사 앙성부 신입교사훈련과 더불어 올해부터 교사재교육 
당신의 백성을 치시지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 도 병행하게 된다. 현직 교회학교 교사 중 교사 양성부 수료 후 

222 감전순 2 -λ.L.디~!닙r 

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에 5년이 지난 교사들은 모두 수강하기 바란다. 223 이형준 대학부 잠 훈(1 )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 오래 전 선지자가 꿈꾸었던 복을 224 박신철 청년 1부 박승산(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앙대뭔 앙앙부 음악에 소질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225 아 지 25 외선부 유재성(22) 

이재현 목시 양성부 과정을 통해서 음악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까지 훈련받 
226 박종열 12 청년2부 김엘레나(25) 

게 될 것이다. 

슴 • 악 · 속 · 말에 나타난예수 그리스도 
227 최수빈 17 초등2부 장봉순(17)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는 죄악으로 눈이 먼 자기 충면전도대원 푼련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전도 228 이용찬 19 청년 1부 박현수(12)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 위로，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 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배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거 229 백현진 18 청년 1부 박효지(13) 

지자들을 통한 주님의 음성은 메시아 언약의 회복이었으며， 심 듭나게 될 것이다. * 흥연교회의 얀가즉이되'7'. 원하시는 분은 
본f! 203!:! J.1171족 둥혹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l) 2010년 3월 7일 

모입 

권사 2지회기도회 
(2.6. 10 . 14 . 1 8.22교귀 
일시 ’ 9일(화) 오전 10시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2.정기당회 
일시 ’ 10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 당회실 

3 집사호1 3월 연합월례회 
일시 ‘ 14일(다음 주일) 15:20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멸셰 

양삼영 씨(김동삼 성도의 모친 · 김중 
순 집사의 시모， 17교구 망원구역) /2 
월 27일 별세 ， 3월 1일 장례 

뭘 톨 

김진홍 군(김상출 씨 · 서선분 씨의 아 
들， 16교구)과 심경옥 앙(심봉구 씨 · 
조춘호 씨의 딸) / 13일(토) 12:00, 대 
방혜딩흘 

2 정진관 군(정쾌명 안수집사의 아들， 
20교구)과 조선복 앙(이효순 타교권사 

의 딸) / 13일(토) 13:00 , 주안장로교회 
지하2충글로리아흘 

3. 심 훈 군(심상륜 씨 · 이순영 씨의 아 
들)과 이효정 앙(이은재 집 

2010닌 제5차CMTC(선교훌핀) 사 · 강준자 권사의 딸 ， 2교 

주간충현 

교피소식 

흥획 교외추뺀 켠도 

일 시 ‘ 여전E희 1멜(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m앨퇴 14:00 
징소 · 여뾰회 각교구구역장 영옆련장소 

남진도회 1지회 3J1호2자회 었효3지회 삐흩4지회 삐호 

수와교앨 개강 

일 시 3월 14일 ~ 6월 27일 매주일 15:1(}v16:30 
징 소 지12교육관 에뻐부실 

외연부 교샤보점 

충현교회 교인으로 선!ii!1i!전을 가진 분이나 g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 

통역교사 · 외국어(영어， 중국어， 몽콜어， 동남아어 등털 유칭하게 하시는 분 
교 사 ζ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연령， 성별 무관 
문 의 ‘ 외선부 1r 018-짧-4995 

장소:감l리를 
구) /13일(토) 17:00, 서울대 
학교연구공원 본관1층 

션교언어 훈련 

일시 . 매주일 15:00 
징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리이내 505.호(베트님) 

507호(몽을)509호(너|말) 510호(스리랑카) 시 간 | 강 의 

18:15-18:25 1 오리엔테이션 
18:25-19:15 1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교) 
19:15-19:40 12010년도 선교정책 

용헌기도원 혹닥획원 모휠 

1.모 집 부문 댐주양뻐써일햄원때서법l교띤 
2 제 출 서 류 자띨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전세티교인) 
3 서류제출저 짧구 역심동 665-1 충현랩| 사무국 1r 031-7빠생25 

용헌어틴이짐교사모뭘 

1.자격 서뼈Iiil:인교싸썩증소X짜 
대흐뻐써유아교육관핸씩전공자 동등한책을갖춘자 

2 문의 충현어린이집 1r 554-7054 

2010닙 전반기 교훌훌린원 교훌 
연합개강예배 

일시 3월 7일l오블오후3:3) 장소 제1교육관 'JJ7호 대상 수강생전원필침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3월 1앨-5월%일(12주간) 

· 오후반2:3J -4.aJ 호 을 암 옵1Ml1 왜 이~ 오뼈에 4E1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 

용· 미 나 합뻐 oÞI 니g 맨뼈에 LiEl반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JJ1.회 

~ . 학·욕 · 밀썩μ 억새 징l랴 뼈7뼈ILiEl난여다그리스도(제1교육관5J.캘l 
, 저녁반8:QJ-g.3) 유 · 겨빼서 요빼씨때L돼여I'Î'그<>-1스도씨1교육관3쩍) 

교사양성부 교육기간3월 7일-5월 23일 (12주긴) ε압제1교육관때1호 매주일오후3:3J -4:::η 
찬않ß원양성부 교육기간 :3월7일-5월경일(12주간) ε& 베E매흘 매주일오후3:3J - 4:3J 

흥현엎대원훈련 교육기간 3월7일-5월장일업주겐 장소 제1교육관때7호 매수요일오후 1:3J -2:3) 

·신청 /교육랙문의 #4 7.킹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8 - 3 / 14 ) 

8 (월) 9 (화) 

김성관/양기수 유재진/이희우 
메시아의죽음 막 9:30-37 

전교인 3 ， 1 2 ， 16교구 

10 (수) 11 (목) 

최진철/김현철 정민권/허형철 
녹 9:51-62 업 2:1 - 10 

4, 13, 17교구 5 ， 14 ， 1 8교구 

예배 담당 (3/10 - 3 / 1 4) 

12 (금) 

김 익환/김옥권 
마 16:13-20 

6, 15‘ 1 9교구 

14 (주일) 

탁정헌/홍순애 
고전 2:9-16 

예배위원회 

저1 1088호 

홉뭘 충현 기도으| 창 
“"도률 껴l싹하고 "도에 강사항￡로 빼어 았으라” 

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죽음을 갚이 묵쟁}는사순절(2월 
17일~4월 3일)이 되게 하시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 식구들이 전원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I힘살전 4:13~18)하며 매순 

간 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댐 교회에 등록한새기족들이 길과진리와생명(요 14:마이신 예 
수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H 교회학교를 통히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Ø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째l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히에 자기를 부인히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통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시용되 
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 

oc충현농웬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히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l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 q ‘Jt 톨맡폐팀랴훌댐l 

3/ 10 
수요 I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엠전 4:12- 19) 김성관 목사 박용현 유선덕 내 주님 지신 십자가(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6-17) 이순식 목사 김운창 윤숙희 주 믿는사랍 일어나(실로암찬양대) 

3/ 12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정민권 예루살햄 찬양대 / 영어성경학교/ 바이올린 이~} 

주일 I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김백만 목사 이광현 백봉선 〈예배전 찬양〉 

·주일 II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김익환 목사 정민권 김철환 뺨를냐익구주삼고외/피싸트리오(바0뺀구지민，첼로구자은， 피01노원지헨 

3/14 
주일 m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김성관 목사 강명구 김구형 기도하는 01 시간외 /소프라노오지수(할렐루야 찬뱀D 

주일 W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양재웅 목사 박용현 노광헌 나같은죄인살리신외/피o}.노트리오(뼈웰구지민，첼로구자은， 피o}.노원지헨 

주일 V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김근영 목사 이순식 장철환B 어두운내 눈밝히사외/플룻김핸{예본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용의 믿음(용 19:25-27) 김성관 목사 유재진 유종석 플룻 앙상블/ 영o}부 /7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홈 031-766-5425) 

차 량 

[ 섬 기 는 분 들 >
구분 시 간 

I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 걷 % τ !!. 오전 10:30 갈렬리 흘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 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윌니다 

보」 단 u 

「본 당 
보L 단 U 

본당 

Simu~aneαJs tran잉ations in 태glish ， CI1inese, J때anese 

andS맹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아en Oclock 
Worship 않m∞ ， and Sri 때kan， CI1inese, 뼈맹이‘때， 

Russian. Hindi and Ir빼nesian are 혀so available at the 
One Oc때\W，αshþ Service.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 : 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중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 부옥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병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김사위원장 봉사위원 재정위원 세2교구위원짐 잉교구 선교위원회 21교구 칭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영성 김성호 김성헌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재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징 18교구상 외신부징 5교구징 중등부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2치교구원 양 주Z재!총웅연 새빡등록실부장 재1교램 긴축위원 전도위원징 3교구징 때~I디부 8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윤요한 이광현 
얘배위원 대학부장 동신부징 영이부징 9교구징 17교구 3교구 대학부 16.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순식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감사위원 16.교구징 당회부서기 어바다부장 S엔1부장 18교구 6교구 12교구 고등부 

노팡헌 노응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장 훈 청민권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유지재단이사 예배위원 14교구장 유이부장 초등1부징 1교구 14교구 19.교구 11교구 13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탁정현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시설영신부징 양교구정 새가족앙육부장 진도위원 봉사위원장 9교구 5교구 23교구 

배춘식 백봉선 석징 영위식원 송 기획두위원엽징 신광철 
옹시위원 재정위원 째 선교위원 ·여전도사 
신상수 안통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덕필 강영미 강욕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징 짧3부정 재1교돼원징 재1교육위원징 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웅철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가뾰l앨진앨H장 선교위원장 탁이부징 때배위원 고등부장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Z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칭년상1부복징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욱미자 
진도위원 유치부정 중등부정 정년2부장 :i!←Eti7님- 13교구 대학부 칭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13교구징 용A 위원 6교구장 봉사위원 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태식 이호일 이 훈 임무천 임창식 잉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조현영 
11교구징 기도원강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초중도서실부장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교재연구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은배 최문실 홍순애 황순란 
긴확{원징 S엔2부징 15교구징 초등2부장 20교구징 12교구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선현 정창수 청챙길 정태통 
재정위원 24교구징 2교구징 재3교육위원징 4교구정 l 사랑부지도 신범식 ·외선부지도 나기태 
조종환 조중민 지규성 진학래 진딩회흥서용기 예때위원g 8교구장 Oll!천망H정 앵징위원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원섭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실 최료잉민진S석때정 최세진 최윤덕 
전앙위원냉 뼈배위원 입D 누영진g때징 23교구장 • 전임연주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추10.교병구창징 함철주 황의만 

17교구징 12교구징 ·선 교 사 송요한 

I~즈앙JQ컨. ~ubli.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